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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2. 2.(일) 낮 12시 배포   2025. 1. 31.(금) 14:30

특허청 익명신고시스템 도입,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!

- 외부 전문기관 통한 독립성 및 신뢰성 확보, 간편하게 신고·실시간 소통 가능 -

 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부정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

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‘익명신고시스템’을 도입·운영한다고 2일 

밝혔다.

 특허청은 그동안 기관 누리집(www.kipo.go.kr)을 통해 자체적으로 

부정부패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왔다. 이번에 전문기관을 통해 ‘익명신고

시스템’을 새롭게 도입·운영하여 간편하게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

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. 

<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신고자 신원 보호, 독립성 및 신뢰성 확보>

 특허청은 ‘익명신고시스템’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·운영함으로써 

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,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

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. 실제 ‘익명신고시스템’에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과 

신고내용은 암호화, 지식재산(IP) 추적 방지 조치 등을 거쳐 안전하게 

보호되며, 외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다.

<누구나, 언제,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가능 / 처리현황 실시간 소통 >

 익명신고시스템*은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를 통해 

쉽게 접속해 고충처리 신고,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

직원의 비리ㆍ부패행위ㆍ갑질 등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. 

 * https://whistlenote.net/?biz=o5vTqA 접속 후 팝업창 또는 우상단 ‘제보하기’ 클릭

 접수된 신고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처리한

다. 다만, 단순 민원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신고는 접수·처리가 

불가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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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24시간 감사담당관실로 신고 사실이 통보된

다. 신고자는 사실관계 조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

처리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. 또한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의 아이디로 

익명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감사담당자와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.

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 접속 QR 코드가 포함된 홍보 현수막(배너)와 

스티커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, 사회관계망

서비스(SNS)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채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.

 김완기 특허청장은 “앞으로 ‘익명신고시스템’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

귀 기울이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

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 잘하고 청렴한 특허청으로 거듭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붙임: 특허청 ‘익명신고시스템’ 홍보배너 및‘익명신고시스템’ 제보하기 화면

담당 부서 특허청
책임자 과  장 박노익 (042-481-5032)

감사담당관실
담당자 주무관 서용빈 (042-481-35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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